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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증가세 이끈 개인사업자대출…부실위험 '경고등' 뉴스1

5대 은행 기업대출 잔액,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증가…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세 견인했으나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맞물려 우리 경제 뇌관 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5대 은행 총 653억 9,072억원으로 전월비 5조 2,052억원 증가…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전월비 2조 362억원 증가… 금융지원 일괄 종료시 적자가구 금융부채 최대 235조원

4대 은행 금리 리스크 1년 만에 1조 늘었다 데일리안

국내 4대 시중은행, 잠재된 금리 리스크 최근 1년 동안 1조 1,764억원 증가하며 총 3조 6,406억원… 하나은행 금리 EVE가 1조 89억원으로 최대 기록

금리 인상은 은행 경영에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향후 대출 부실 우려도 존재…한은 추산에 따르면 금리 0.25%p 상승시 전체 가계 연간 이자 부담 규모 3조 2,000억원 증가

시중은행의 자존심… 막 오른 서울시금고 쟁탈전 조선비즈

서울시금고 지정 제안서 신청,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 5월 중 서울시 금고 업무 취급 약정 맺을 예정… 1금고 신한은행, 2금고 우리은행 약정은 올해 만료

서울시금고는 한 해 운용규모가 1,2금고 합쳐 47조 7,000억원 규모… 고객 유치 및 브랜드 홍보 효과와 함께 예산 관리를 통한 수수료 이익도 향유 가능

카카오뱅크, 토뱅 자영업자 대출 흥행에 ‘반색’···충당금 부담은 ‘고민’ 시사저널이코노미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흥행 성공에 동사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청신호… 올 하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출시할 계획

작년 하반기부터 고신용자 대출 중단한 상황… 전체 대출 잔액 3.3% 증가로 대출 증가세 꺾인 모습… 다만 대손충당금 증가는 부담으로 작용 우려… CSS 정교화가 관건

마이데이터 시대… KB손보 앱 켜놓고 ‘푸르덴셜 보험금’ 청구한다 머니S

KB손보, 4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 본격 시작… 올 하반기에 KB금융지주 보험계열사에 대해 한 회사에만 접수해도 통합적으로 보험청구되는 서비스 오픈 예정

현재는 금융자산 서비스만 확인 가능하나 향후 KB금융 계열사와 연계한 자동차, 부동산 자산 조회서비스 추가될 예정

“유병자도 가입” 불붙은 치아보험 경쟁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 올들어 치아보험 보장 확대하는 동시에 유병자로 고객 범위 확대…국내 보험사간 치아보험시장 둘러싼 경쟁 가열되는 분위기

현대해상, 동양생명, 삼성생명, 라이나생명 등이 조건 향상시킨 보험 출시하거나 보험 가입 대상 확대하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에 나서…

증권사 자기자본 사상 최대…IB 경쟁 대비 ‘잰걸음’ 아시아투데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법인 47곳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 합계는 74조 6,172억원… 5년 전 대비 65.1% 증가

가장 큰 곳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가장 빠르게 몸집 늘린 곳… 최근 RCPS 발행으로 자기자본 3조원 달성… KTB, 하이투자증권도 자본 확충

삼성·한화·키움증권, 5월 해외주식 무료 신고대행 ‘분주’ 데일리안

증권사들,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시즌 맞아 무료 신고 대행서비스 나서… 삼성증권 포함 전 증권사에서 작년보다 약 100일 앞당겨 시작

키움증권, 오늘 13일까지 실시.. 한화투자증권,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 시행… 미국 주식 보관 투자 금액 작년 말 677억 8,000만 달러로 13.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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